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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고발해주십시오!


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고발게시판 운영


상품판매 부당강요사례 등 접수





�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위원장,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준비하라”





중앙상집 지방본부 파견해 투쟁 격려 및 독려…고발 사례 접수 실태조사 착수





지재식위원장은 9일 상집미팅을 통해 “사측은 노동조합의 의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같다”며 “투쟁의 방향을 전환해 한층 더 높은 투쟁수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9일 철야농성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본부에 격려 및 독려 차 중앙상집을 파견했다. 조합은 상품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장기 투쟁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부조직을 독려하기 위해 중앙상집 파견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8일부터 조합 홈페이지에 고발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고발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중앙상집을 신속히 파견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경고한다. 현재도 경영진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판매 강요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현업기관에서 이번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치처분에 맞서 가개통, 자폭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름을 이고 불길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통신위원회가 “PCS재판매 영업부문 분리”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KT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죽이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위와 같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뿌리뽑을 것이다. 





6월 10일


KT노동조합


www.kttu.or.kr





- 철야농성 -





중앙본부 9일째





지재식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투쟁에 대한 영업국지부 일부 조합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국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


위원장은 이글을 통해 이번 투쟁의 목적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없이 PCS단말기 매출에만 의존한 상품판매는 KT의 부실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조합원의 주머니를 털어 매출 목표만 달성하려는 일명 ‘자폭’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셋째, 이행하지 않는 합의는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는 노사합의가 되도록 하겠다.


넷째, 신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중심의 통신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전문은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조합소식에 게재되어 있다.





지방본부 4일째





“영업국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글”


지재식위원장 서신 통해 4대 투쟁목적 밝혀











